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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 April
 05
•누가복음 23:33-43

“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”(눅 23:43).         구원은 선물입니

다. 모든 권한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.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

다.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길 간절히 원하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

셨고, 부르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.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

땅에 오셨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을 부르고 

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.

선물 받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.         ‘믿음의 고백’입니다. 부르

심이 먼저이지만,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. 주님은 죄의 

경중이나 종류를 심사하지 않으십니다. 비교는 무의미합니다. 같은 상황의 찰나

라도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응답하여 구원을 받았고, 한 강도는 비방으로 응답을 대

신했습니다. 

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.        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

습니다.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. 구원에 지각은 없습니다. 이미 오랜 

세월이 지나 늦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

는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세워졌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한

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혹은 알고도 지나쳤을 뿐 

하나님은 늘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. 

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       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비방

했습니다.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께 겸손히 간청했습니다. “예수여 당신의 

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”(눅 23:42).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아보

았고,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습니다. 구원은 지식이나 선행

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어린아이부터 배움이 없는 사람까지도 받을 

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.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.

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

응답하였습니까?

❶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?

❷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까? 


